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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 심판 시 

원칙적으로 정신감정 받아야

알아야 보이는 法

이경진 변호사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인 ‘정신적 제약’이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정신감정’이 있

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

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

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

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정신감정을 생략할 수 있는데(가사소

송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실무상 위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등 외견상 누가 보더라도 정신적 

제약 상태에 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또한 식물인간 상태는 아니더라도 치매나 

지적장애, 중증의 정신질환 등으로 말미암아 

진단서에 “증상이 고정되어 사건본인의 인지 

결핍 상태 또는 정신적 제약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도 위 예외 조항에 따라 정신감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와 같은 명확한 진단서의 기

재가 있더라도 성년후견의 필요성에 관하여 

친족 등 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는 원

칙으로 돌아가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즉 통상 법원에서는 친족 간 다툼이 있으

면 진단서 상으로 정신적 제약이 명확해 보인

다 하더라도 정신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신감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감정의와 

대면하는 ‘외래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단계에서 상당한 양의 진

료기록이 확보되어 있고, 성년후견 개시 여부

에 관해 관계인 등 가족들의 다툼이 없다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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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료기록 일체를 법

원에 제출해 ‘진료기록 감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감정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은 

병원 몇군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법

원은 대면 외래 감정이든, 진료기록 감정이든 

의사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스스로 감정을 

촉탁하고, 이로써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무상 

감정비용은 대략 30만~40만원입니다.

 

법관은 감정인의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후견의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할 때

에 의사의 소견을 참고할 뿐입니다. 그러나 실

무상 법원은 보통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편입니다.

 

◉ 이경진 변호사의 Tip

•후견 개시 여부에 관하여 이해 관계가 다르

면 친족 등 이해 관계인들이 감정의에게 과

도하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압박하는 사례

가 있는데, 감정의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은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

니다. 물론 감정의가 절차를 위배하거나 공

정성을 상실하는 등의 부당한 행동을 한다

면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사건본인이 감정 절차에 잘 참여할 수 있도

록 사건본인을 보호하고 있는 친족 등 이해 

관계인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자/세계일보)


